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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H 

더 깊이 가려면 

이 책은 일터 5층을 한 번씩 올려보는 책입니다. 층마다 도달점이 

있어서, 어디서 멈춰도 그만큼은 남습니다. 

그런데 쓰다 보면 어느 층에서 갈증이 생깁니다. 그 갈증이 

올라오는 자리가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, 그 자리마다 따로 깊게 다룰 

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

갈증이 생기는 

자리 

이런 느낌이 들 때 다음 이야기 

6부를 마친 뒤 자료는 쌓였는데 원하는 걸 못 

찾는다 

내 자료를 찾는 AI — 검색

(RAG)을 제대로 

2부·9부를 마친 뒤 규칙과 검증이 늘어나 서로 

엉킨다 

AI의 일터 설계 — 하네스 

7부를 마친 뒤 AI를 셋 넘게 굴리니 누가 뭘 

했는지 모르겠다 

여러 AI가 함께 일하게 — 

멀티에이전트 

0-4를 읽은 뒤 끊김이 걱정되고, 민감한 

자료를 밖으로 보내기 싫다 

내 컴퓨터 안의 AI — 

오프라인 모델 
 

그 전에 할 일 

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, 이 책의 점검표(부록 E)를 한 번 다시 

해보시길 권합니다. 0-1의 자가진단 8항도 다시 해보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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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'가 늘었다면 일터가 올라간 겁니다. 그대로라면, 다음 책보다 이 

책의 해당 장을 한 번 더 펴는 쪽이 빠릅니다. 새 도구와 새 기법보다, 

이미 가진 것을 한 번 더 쌓는 쪽이 늘 더 멀리 갔습니다. 


